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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/15(화)�사사기� 19-21장� � �소견대로�사는�삶의�최후

영적�타락은�반드시�사회적�혼란을�동반합니다.� �

17-21장은�개인의�종교적�타락이�개인의�도덕적�타락,

집단의�총체적�타락과(지파, 이스라엘 전체)�모두�연결됨을�보여줍니다.

하나님과�인간�사이,�인간과�인간�사이의�관계가�무너졌습니다.

모세가�신명기를�통해�경계했던�모든�일들이�발생했습니다.

개인이�우상과�산당을�소유하며�제사장을�고용합니다(17장).

제사장이�세워지는�데�지파,�나이,�조건과�절차는�전혀�고려되지�않습니다.

백성들에게�율법을�가르쳐야�할�레위인은�생존과�안위에�급급합니다.

생계를�걱정하며�세상을�헤매고,�고용과�스카우트에�움직입니다(18:19-20).�

하나님의�뜻을�묻는�이들에는�듣기�좋은�말로�응대합니다(18:10).

지파의�땅�정복은�죄로�점철됩니다(18장).

동족이라고�일부러�찾아간�마을은�남보다�못하고(19:11-12),

남편인�레위인은�자기�여인에게�무심하고�냉정합니다(19:27-29).

웬일로�하나가�된�이스라엘이�행한�일은�결국� <내전>입니다(20:1-2).

하나님과의�소통�방식은�서툴고,�강구한�방안은�살인, 납치, 강간입니다(20:17-21장).

“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대로 행하였더라.”

(17:6, 18:1,19:1, 25:25)

이스라엘은�왕�되신�하나님을�완전히�떠났습니다.

하나님과�단절된�이스라엘의�영, 혼, 몸은�철저히�망가졌습니다.

“너는�이것을�알라�말세에�고통하는�때가�이르러

사람들이�자기를�사랑하며�돈을�사랑하며�교만하며�비방하며�부모를�거역하며�

감사하지�아니하며�거룩하지�아니하며�무정하며�원통함을�풀지�아니하며�

모함하며�절제하지�못하며�사나우며�선한�것을�좋아하지�아니하며�배신하며�

조급하며�자만하며�쾌락을�사랑하기를�하나님�사랑하는�것보다�더하며�

경건의�모양은�있으나�경건의�능력은�부인하니�이같은�자들에게서�네가�돌아서라”

(딤후3:1-5)

내�소견대로�살아갑니까,�왕�되신�하나님을�따라�삽니까?

❶ 나는� <하나님화>�시키고�있습니까,�오히려� <가나안화>�되고�있습니까?
❷ 나에게는�경건의�모양과�경건의�능력이�둘�다�드러나고�있습니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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